
불기 2559(2015)년 5월 16일  제292호(週刊)
                

<5월 16일 토요법회 식순>

   1부­사시헌공 (법요집 참조) 

   2부­법회  
     • 주 제 : 연등의 참 뜻
     • 법 사 : 교법사 진우스님
   오늘의 찬불가♪ ‘보현행원’ 법요집 p.53

 <이달의 초청강좌>

날 짜 법 회 주 제 법 사

5. 23 (토) 봉축 특별기도 진우스님
(교법사)

5. 25 (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5. 30 (토) 인지치료명상 인경스님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봉축 특별 기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봉축 특별 기도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기도가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 교법사 진우스님
5월 23일(토) 10시, 정각원 법당

*23일 토요법회는 기도불공만 봉행

《봉축법요식 식순안내》

불기 2559년 5월 25일(월) 8시30분~ 정각원 법당

*금년부터는 봉축법요를 오전 8시30분에 봉행합니다*
 5월 11일 불전 공양 

\1,219,000원

해주스님, 법타스님, 마가스님, 강은희, 고목훈, 권혁채, 
김기현, 김동연, 김시현, 김원욱, 남창강, 박가희, 박사임, 
박성진, 박영순, 박영태, 변형하, 성창기, 안대준, 양은영, 
원서준, 윤병남, 윤호문, 이기형, 이봉자, 이성부, 이수준, 
이인주, 최선자, 한영욱, 홍동욱

             (그 외 무기명 보시 불자님)

법회경비 집행내용 : 교비 지출

\1,394,800원
법사비, 토요법회 촬영과 편집비, 법보지 인쇄비 등

 인등 보시 
권경자, 이은국, 이은숙, 이지은, 조영기

 공양 보시 

v 불단 떡 : 김나연
v 대중공양 : 수미정사, 동백회

v 불단 과일 : 강동진, 정각원 신도회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향, 초, 차, 과일, 꽃, 쌀)은
          큰 복전을 짓는 것입니다. 동참 바랍니다^^

 보시동참 

<1부> 08:30∼10:00

1. 삼귀의례
2. 반야심경
3. 찬 불 가
4. 육법공양
5. 헌향, 관불
6. 봉축법어  -이사장 일면 큰스님

7. 봉 축 사 -총장 보광스님

8. 축    사 
9. 발 원 문  -정인악 신도회장

10. 청 법 가 
11. 봉축법문 -정각원장 해주스님

12. 정각원 합창단 축가
13. 정   근(신도 관욕불)

14. 사홍서원
15. 공지사항

<2부> 10:10∼11:00

 •봉축공연• 
 ­성악가 허철영
 ­가야금병창
 ­신당5동어린이집 축하공연
 ­정각원 합창단

※점심공양 11:30~12:30
 •상록원 2층 식당

<3부> 18:00
 •저녁예불, 탑돌이

5월 25일(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

육법공양에 동참해 주세요!
수행을 뜻하는 꽃, 해탈을 의미하는 향,

지혜를 상징하는 등,  깨달음을 상징하는 과일 
기쁨과 환희를 상징하는 쌀, 부처님 법문의 청량함을 뜻하는 차

      

 봉축법요 봉행시 직접 육법공양을 올리실 
 불자님께서는 정각원 신도회로 문의해주세요.

☎ 신도회 총무 일현 010-9142-4282

오늘 공양장소는 변경되어
 그루터기 식당(경영관 지하1층)입니다!



                 
                             信心 장한 엘리트 불자 됨이 불교의 희망입니다.

 불기 2559(2015)년 5월 16일                    제292호(週刊)

“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 해서 조그마한 선이라고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 방울 물은 비록 작아도 모여서 큰 병을 채우나니

 이 세상 그 큰 행복도 작은 선이 쌓여서 이뤄진 것이다.”
[법구경]

 건학 109주년 봉축 수계대법회 봉행 

◉ 12일(화) 본교 중강당에서 건학 109주년과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동국인 수계대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전계대화상으로 이사장 일면큰스님께서 법석에 오르셨으며 재학생과 교수, 직원, 일반인 등 650여명이 동참하였습니다. 
수계의식을 통해 종립학교 구성원으로서 재가오계를 수지하고 참불자 동국인으로의 삶을 다짐했습니다.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제등행렬 & 간화선 무차대법회 

5월 16일(토) 14시30분~21시 동국대 대운동장~광화문 광장
동국대 행렬단 대운동장 위치 : 5등단(중앙 메인 무대 왼편)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참가접수 13:30~14:30 동국가족 참석안내(연등, 간식제공) 정각원 앞

어울림마당 15:00~17:00 연등법회 및 공연 본교 대운동장

연등행렬 17:00~20:00 본교 대운동장~광화문 광장

간화선 무차대법회 20:00~21:30 광복70주년 세계평화 기원대회 광화문 광장

         ※ 전년 대비 주요사항  
          •연등행렬 1시간 일찍 출발(17:00)  •광화문 광장까지 연등행렬 후, 간화선 무차대법회 참석(20:00) 

행 
렬 
대 
형

          ROTC학생(가이드 인솔) - ○  ○  ○  ○  ○  ○  ○  ○  ○  ○  ○  ○  ○  ○  ○  ○  ○  ○ 
 풍물패코끼리코끼리(불교대학)스님/교직원/재학생/정각원신도/유학생/의료원불청장학/108리더스코끼리(동불)

          ROTC학생(가이드 인솔) - ○  ○  ○  ○  ○  ○  ○  ○  ○  ○  ○  ○  ○  ○  ○  ○  ○  ○



연등의 참 뜻
 

교법사 진우스님

 불교성전(218쪽) 초기경전, 제6장 전생에 쌓은 수행. 

 2. 가난한 여인의 등불

  사밧티에 한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여인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이집저집 다니면서 밥을 빌어 

겨우 목숨을 이어갔다. 어느 날 온 성안이 떠들썩한 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프라세나짓왕은 석 달 동안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옷과 음식과 침구와 약을 공양을 하고 오늘 밥에는 또 

수만 개의 등불을 켜 연등회(燃燈)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성안이 이렇게 북적거립니다.” 이 말을 들

은 여인은 생각했다. ‘프라세나짓왕은 많은 복을 짓는구나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어떻게 할

까? 나도 등불을 하나 켜서 부처님께 공양을 해야겠는데.여인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겨우 동전 두닢을 빌

어 기름집으로 갔다. 기름집 주인은 가난한 여인을 보고 기름을 구해 어디 쓰려느냐고 물었다.

“이 세상에서 부처님을 만나 뵙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그 부처님을 뵙게 되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나는 가난해 아무것도 공양할 것이 없으니 등불이라도 하나 켜 부처님께 공양할까 합니다.”

  주인은 여인의 말에 감동하여 기름을 곱절이나 주었다. 여인은 그 기름으로 불을 켜서 부처님께서 다니

시는 길목을 밝히면서 속으로 빌기를 ‘보잘 것 없는 등불이지만 이 공덕으로 내생에는 나도 부처님이 되어

지이다’라고 하였다. 밤이 깊어 다른 등불은 다 꺼졌으나 그 등불만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등불이 다 꺼

지기 전에는 부처님께서 주무시지 않을 것이므로 아난다는 손으로 불을 끄려 하였다. 그러나 꺼지지 않았

다. 가사자락으로, 또는 부채로 끄려 하였으나 그래도 불은 꺼지지 않았다. 부처님은 그것을 보고 아난다

에게 말씀을 하셨다.

“아난다, 부질없이 애쓰지 말아라. 그것은 가난하지만 마음 착한 여인의 넓고 큰 서원과 정성으로 켜진 등

불이다. 그러니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 등불의 공덕으로 그 여인은 오는 세상에 반드시 성불(成佛)할 

것이다” 이 말을 전해들은 프라세나짓왕은 부처님께 나아가 여쭈었다.

“부처님. 저는 석 달 동안이니 부처님과 스님들께 큰 보시를 하고 수천 개의 등불을 켰습니다. 저에게도 미

래의 수기를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불도란 그 뜻이 매우 깊어 헤아리기 어렵고 알기 어려우니 깨치기도 어렵소. 그것은 하나의 보시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백천의 보시로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소. 그러므로 불도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가지로 보시하여 복을 짓고, 좋은 벗을 사귀어 많이 배우며 스스로 겸손하여 남을 존경해야 합니다. 

자기가 쌓은 공덕을 내세우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하면 뒷날에는 반드시 불도를 이루게 될 

것이오.” 왕은 속으로 부끄러워하면서 물러갔다.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藥事12-



 

눈앞의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오든 광명을!

- 유하 -

​<심봉사 눈 뜨는 대목>
 

그 봉사 거주 성명과 처자가 있나 알아보아라

심봉사가 처자말을 듣더니만은 먼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며

예 소맹인 아뢰리다 예 소맹인 아뢰리다

소맹이 사옵기는 황주 도화동이 고토 옵고 성명은 심학규요

을축년 정월달의 산후달로 상처허고 어미 잃은 딸자식을 강보에 싸서 안고

이집 저집 다니면서 동냥젖을 얻어먹여 겨우겨우 길러내여 15세가 되었더니

이름은 청이 옵고 효행이 출천허여 남경장사 선인들게 삼백석의 몸이 팔려

제수로 죽은 지가 우금 삼년이나 되었소

눈도 뜨지 못하옵고 자식만 팔아 먹은 놈을 살려 두오 쓸데 있소 당장에 목숨을 끊어 주오

심황후 거동봐라 이 말이 지던마던 사호주렴을 거들쳐 버리고

버선발로 우루루루 부친의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심봉사 깜작 놀라 

아버지라니 누구요 아이고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무남독녀 외딸하나 물에 빠져 죽은지가 우금 삼년인디 이것이 웬말이요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셧소

인당수 풍랑중에 빠져 죽던 청이가 살아사 여기 왔소

어서어서 눈을 떠서 소녀를 보옵소서

심봉사가 이말을 듣더니 어쩔줄을 모르는듸

아니 내 딸이라니 아니 내 딸이라니

내가 죽어 수궁천리를 들어 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구느냐

이것이 참말이냐 죽고 없난 내 딸 심청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말인고 내 딸이면 어디보자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재

아이고 갑갑하여라

어디 내 딸이면 좀 보자

눈을 꿈적 꿈적 꿈적 꿈적꿈적 꿈적이이더니만은 그저 두 눈을 번쩍 딱 떳구나


